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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의 죽음준비교육 124편 연구물에 대한 연구실태와 연구동향을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경향은 1990년대에는 8편에 불과하였으며, 2005-2009년에 들어와 50

편(40.3%)으로 매우 높은 연구 성장을 보였다. 출처에서는 석사 학위논문이 59편(47.6%)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둘째, 연구 전공별 동향은 신학에서 가장 선두적으로 연구되었으며 사회복지학에서 29편(28.4%)으로 가장 많이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대상별은 노인이 35편(40.5%)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넷째, 연구방법별은 문
헌연구가 61편(49.2%)로 가장 많았다. 다섯째, 죽음준비교육 중재프로그램은 실험집단-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로 총
회기는 5-8회기. 주회기는 주1회, 1회기 활동시간은 100-120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죽음준비교
육 중재프로그램의 효과변인은 죽음불안이 23편(31.5%)으로 가장 많은 효과 검증이 되었다. 

주제어 : 죽음, 죽음준비교육, 웰다잉, 프로그램, 연구동향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studies and their trends, specifically 124 master’s and doctoral theses, as 
well as research papers on the topic of education on death published from 1990 to 2014. The study’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rends by year, there were only 8papers in the 1990s but this figure saw a 
dramatic jump from 2005 to 2009 to a total of 50papers(40.3%). The majority of them, 59papers in total, were 
master’s theses(47.6%). Second, in terms of the study field, theological studies took the lead and studies on 
social welfare accounted for 29papers(28.4%) which was the largest share. Third, in terms of study subjects, 
senior citizens were used in the majority of papers or 35papers(40.7%) in total. Fourth, in terms of 
methodology, literature studies accounted for 61papers(49.2%) which was the largest share. Fifth, for mediation 
programs education on death, the preferred method of study was to have a before-after design using a control 
group and experiment group. The most common number of total sessions was 5-8sessions with one session per 
week and each session lasting for about 100-120minutes. Sixth, as for the effect variable of mediation 
programs for education on death, death anxiety was the most frequently studied variable at 23 papers(31.5%). 

Key Words : death, education on death, well-dying, program, study trends

Received 17 October 2014, Revised 20 November 2014

Accepted 20 Dec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Sin-Hayng Kim(Dept. of Nursing, 

Kunsan Nursing University)

Email: kimsin210@nate.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죽음준비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47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Dec; 12(12): 469-475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의료기술과 과학의 발달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양적

으로 오래 사는 것보다 질적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초점

이 맞춰지고 있다. 이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

는 ‘웰빙(Well-being)’의 의미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1].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

와 일가족의 동반자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삶을 끊는 

안타까운 죽음, 한 군인의  폭력에 의한 사망,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노인 등 각종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

은 죽음의 문제는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생애 중요한 과제이며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이며 필연

적인 현상으로, 한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일생의 

전 과정동안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요구되는 순간이며,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는지는 각 사람의 

삶과도 밀접하게 관계되는 일이다[2]. 그러므로 죽음준비

교육은 죽음이 삶에 결부되어 있어 죽음의 실재를 알고 

자신의 인생에 통합해야 한다는 인식을 깨우쳐주는 과정

으로 정의 될 수 있다[3]. 그리하여 어느 발달단계에서도 

필요한 교육인 죽음준비교육은 ‘삶의 교육’, ‘삶을 준비하

는 교육’, ‘삶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4]. 

최근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어 죽

음준비교육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유

렵 등 선진국에서는 죽음준비교육이 40년 전부터 시작 

되었을 정도로 역사가 길다[5]. 그동안 죽음준비교육의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죽음불안을 감소

([6,7,8,9]),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생각에 긍정적인 영

향[10],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와 생활만족도의 증가

[9]. 우울 감소[11], 삶의 질[6]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 이처럼 죽음준비교육의 연

구가 활발히 연구가 되었지만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전체

적인 연구동향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간 연구된 죽음준비교육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

은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다. 그리하여 죽음준비교

육의 연구현황과 결과를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인 연구방

향의 기초자료와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준비교육의 연도별과 출처별 연구동향은?

둘째, 죽음준비교육의 전공별 연구동향은?

셋째, 죽음준비교육의 연구 대상별 연구동향은?

넷째, 죽음준비교육의 연구 방법별 연구동향은?

다섯째, 죽음준비교육 중재프로그램 연구동향은?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선정범위  

본 연구는 1990년에서 2014년 10월 기준으로 국내에

서 발표된 죽음준비교육에 관련된 연구로 석사 59편, 박

사 8편, 학술지 57편으로  총 124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

다. 제목과 주제어는 ‘죽음준비교육’, ‘웰다잉’, ’죽음교육

‘으로 국회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사

용하여 자료를 검색·수집하였다. 학위논문이 학회지에 

중복 게재된 경우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2.2 분석기준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은 [12,13]의 연구를 참

조하였다.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알아보고자 연도별, 출처

별, 전공별, 대상별, 방법별, 중재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분석은 연구자 2인이 각각 

분석하여 코딩을 하여 차이점을 보완 하였다.  

2.2.1 연도별, 출처별 연구동향

1990년 기점으로 2004년 10월까지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죽음준비교육의 연도별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출처별은 

석사·박사학위논문, 학술지논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2.2 연구전공별 연구동향

본 연구에서는 전공별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주

저자의 전공 위주로 분석하였다. 

 

2.2.3 연구대상별 연구동향

연구 대상별 연구동향은 연구물에 제시된 논문의 표

현을 최대한 살려 분석하였다. 유아, 아동, 청소년(중학생

과 고등학생), 대학생, 중년, 노인, 혼합(노인과 성인을 대

상으로 한 경우),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가정폭력피해

자, 유가족, 의료인, 장애인, 유방암환자로 분류하여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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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N(%)

Theology 1 　 3 8 4 16(15.7)

Education 1 1 3 8 9 22(21.6) 

Social Welfare 　 1 3 14 11 29(28.4) 

Nursing 　 1 2 5 8 16(15.7) 

Public Health 　 1 　 　 2 3(2.9) 

Child Development 　 1 　 1 1 3(2.9) 

Counseling 　 　 1 1 3 5(4.9) 

Fate Culture 　 　 　 　 3 3(2.9)

Silver saneophak 　 　 　 　 1 1(1.0)

Funeral Culture 　 　 　 1 　 1(1.0)

Ceremony saneophak 　 　 　 1 　 1(1.0)

Philosophy 　 　 　 1 　 1(1.0)

Medicine 　 　 　 　 1 1(1.0)

Total 2 5 12 40 43 102(100)

<Table 2> Trends majors 
(N=102)

2.2.4 연구방법별 연구동향

연구방법별 연구동향은 조사연구, 실험연구, 문헌연

구, 사례연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2.5 죽음죽비교육 중재프로그램의 연구동향 

죽음준비교육 중재프로그램 33편의 연구동향을 연구

설계와 연구내용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설계는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비교집단(타 대상 집단, 타 처치집

단),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로 분류하였다. 추후검사

는 실시와 미실시 로 분류하였다. 연구내용은 조절변인

(총회기. 주회기, 1회기 활동시간, 연구지역)과 효과변인

으로 구분하였으며 효과변인은 종속변인을 분류하여 분

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도별, 출처별 연구동향

연도별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Table 1>, 1990년

-1994년에는 2편(1.6%), 1995-1999년에는 6편(4.8%), 

2000-2004년에는 12편(9.7%), 2005-2009년에는 50편

(40.3%), 2010-2014년에는 54편(43.5%)으로 나타났다. 

2005-2009년대에 들어와 죽음준비교육에 대해서 압도적

인 증가를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출처별에서는 석사가 

59편(47.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그 다음

은 학술지에 개재된 논문이 57편(46%), 박사학위논문은 

2005-2009년에 4편을 시작으로 총 8편(6.5%)이 발표되었

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57편중에 47편(82.5%)이 학진 

등재지에 게재되었다.   

Year
Master 

thesis

Doctor 

thesis
Journal N(%)

1990-1994 2 　 　 2(1.6)

1995-1999 2 　 4 6(4.8)

2000-2004 8 4 12(9.7)

2005-2009 24 4 22 50(40.3)

2010-2014 23 4 27 54(43.5)

N(%)
59

(47.6) 

8

(6.5) 

57

(46.0) 

124

(100)

<Table 1>  Yearly, source-specific research trends

3.2 연구전공별 연구동향

연구전공별 연구동향은 전공을 제시한 102편의 논문

을 분석하였다<Table 2>. 본 연구에서는 학술지는 주저

자의 전공 위주로 분석한 하였다. 사회복지가 29편

(28.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교육이 22편(21.6%), 신학, 간호가 각각 16편(15.7%), 상

담이 5편(4.9%), 보건, 아동학, 생사문화가 각각 3편

(2.9%), 실버산업, 장례문화, 예식산업학, 철학, 의학에서 

각 1편(1%) 순으로 나타났다. 2005-2009년 기점부터 다

양한 전공에서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연구가 증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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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Infat Child Teenager Colleger Adult Elderly Mix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care

Bohosa
Volunteers Families Disabled Healthcare

Breast

Cancer

1990-

1994
　 　 　 　 　 　 　 　 　 　 　 　 　

1995-

1999
　 2 　 　 1 2 　 　 　 　 　 　 　

2000-

2004
　 　 　 2 2 4 　 　 　 　 　 　 　

2005-

2009
1 1 5 3 3 18 1 　 　 1 　 　 　

2010-

2014
1 4 5 5 3 11 5 1 2 　 1 1 1 1

N 2 7 10 10 9 35 6 1 2 1 1 1 1 1

(%) (2.3) (8.1) (11.6) (11.6) (10.5) (40.7) (7.0) (1.2) (2.3) (1.2) (1.2) (1.2) (1.2) (1.2) 

 <Table 3> Research targeted research trends 
(N=86)

3.3 연구대상별 연구동향

연구대상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Table 3>, 죽음준

비교육은 발달 단계 중에 죽음이 가장 근접해 있는 노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5편(40.7%)으로 가장 높은 비율

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과 대학생이 동일하게 

10편(11.6%), 중년 9편(10.5%), 아동이 7편(8.1%), 혼합

(노인과 성인) 6편(7%), 유아와 요양보호사가 동일하게 2

편(2.3%)씩, 가족폭력피해자, 자원봉사자, 유가족, 장애

인, 의료인, 유방암환자 등 각각 1편(1.2%)씩 발표되었다. 

1990년대에는 대상이 아동과 성인, 노인으로 국한되어 

연구하다가 2005-2009년부터 대학생, 청소년, 유아, 혼합, 

2010-2014년에는 가정폭력피해자, 요양보호사, 자원봉사

자, 유가족, 장애인, 의료인, 유방암 환자 등 연구대상자

가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연구방법별 연구동향

죽음준비교육의 연구방법별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문헌연구가 61편(49.2%)으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실험연구 33편

(26.6%), 조사연구 25(20.2%), 사례연구 5편(4.0%)순으로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04년까지 문헌연구로 주로 시행

되다 2005-2009년 부터는 문헌연구와 더불어 조사연구, 

실험연구 역시 증가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Year
Research 

studies

Experiment

al study

Literature 

study

Case

study

1990-1994 　 　 2 　

1995-1999 2 2 2 　

2000-2004 3 2 8 　

2005-2009 8 12 29 2

2010-2014 12 17 20 3

N(%) 25(20.2) 33(26.6) 61(49.2) 5(4.0)

<Table 4> Methods by Research Trends
(N=124)

3.5 죽음준비교육 중재프로그램의 연구동향

3.5.1 연구설계 연구동향

죽음준비교육 중재프로그램 33편의 연구설계 유형을 

살펴보면<Table 5>,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가 5편

(15.2%), 실험집단-통제집단 사전·사후설계가 27편(81.8%), 

실험집단·비교집단 사전·사후설계가 1편(3.0%)를 차지하

였다. 실험집단-통제집단 사전·사후설계가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의 지속성 여부를 

확인하는 추후검사는 33편중에 1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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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research design N(%)

A single group pre-post test 5(15.2)

Experimental group·control group pre-post test 27(81.8)

experimental group·comparison group pre-post 

test
1(3.0)

Total 33(100)

 <Table 5> Research design of the study trends
                               (N=33)

Adjustment factors Sub item N(%) Effect variables N(%)

Total no. of programs

5-8 sessions 16(48.5) Death Orientation 10(13.7)

10-12 sessions 11(33.3) Death Anxiety 23(31.5)
Over14 sessions 6(18.2) Death concept 3(4.1)

Times per week

1 time per week 24(72.7)
Death acceptance 1(1.4)

2 times per week 2(6.1)
Fear of death 1(1.4)

5 times per week 2(6.1)
Suicidal Ideation 2(2.7)Not shown 5(15.2)

End-of-life care attitudes 2(2.7)

Time required per program

Under 60min 6(18.2)

Life Satisfaction 10(13.7)100-120min 10(30.3)

Over 180min 7(21.2) Ego Integrity 2(2.7)

Not shown 10(30.3)
Depression 2(2.7)

Research area

Seoul 7(21.2)
Spiritual wellbeing 8(11.0)

Metropolitan City 8(24.2)
Subjective wellbeing 1(1.4)City 9(27.3)

Forgiveness 1(1.4)County 1(3.0)
The meaning of life 6(8.2)Mix 2(6.1)

Desire 1(1.4)Not shown 6(18.2)

<Table 6> Preparing for Death Education Intervention Program reesearch trends in the sphere 
contents

3.5.2 연구내용의 연구동향

죽음준비교육 실험연구의 조절변인과 효과변인의 연

구동향을 <Table 6>에 제시하였다. 우선 조절변인에서 

총회기는 5-8회기가 16편(48.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12회기는 11편(33.3%), 14회기 이상은 6편

(18.2%)으로 나타났다. 주회기는 주1회 24편(72.7%), 주2

회와 주5회는 동일하게 2편(6.1%)순으로 나타났다. 1회

기 활동시간은 100-120분 10편(30.3%), 180분이상 7편

(21.2%), 60분 이하 6편(18.2%) 순으로 보였다. 지역은 시 

9편(27.3%), 광역시 8편(24.2%), 서울 7편(21.2%), 혼합

(여러 도시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2편(6.1%), 군은 유일

하게 1편(3.0%)으로 나타났다.

효과변인은 죽음불안이 23편(31.5%)으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활만

족도는 동일하게 10편(13.7%), 영적 안녕감이 8편(11%), 

생의 의미 6편(8.2%), 죽음개념 3편(4.1%), 자살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태도, 우울은 각각 2편(2.7%), 죽음수용, 

죽음두려움, 주관적 안녕감, 용서, 희망 동일하게 1편

(1.4%) 순으로 연구되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에서 2014년 10월 기준으로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의 죽음준비교육 124편 연

구물에 대한 연구실태와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죽음준

비교육의 연구동향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연도

별, 출처별, 전공별, 연구대상별, 연구방법별, 죽음준비교

육 중재프로그램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첫째, 연도별에서는 1990년대에는 8편(6.5%)에 불과

했지만 2000년 이후 꾸준히 발표되다 2005-2009년에 50

편(40.3%)으로 압도적인 증가 양상을 보였다. 학위논문

이 54.1%로 학술지 논문 46%보다 많았다. 학위논문 중에

도 석사학위논문이 59편(47.6%)으로 박사학위 논문 8편

(6.5%)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14]의 연구에

서 죽음준비교육이 아직까지 다학제간의 협조체제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연구 전공별은 죽음준비교육은 신학에서 1992년 

가장 선두적으로 발표 되었으며 사회복지학에서 2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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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고령화

로 인한 죽음에 대한 관심과 노인 자살률의 증가로  최근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여겨진다. 2005-2009년부터 다양한 전공

에서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연구가 되었으나 미비한 수준

이었다.  

셋째, 연구대상별 연구동향에서는 노인이 35편(40.7%)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05-2009년 이후  

대학생, 장애인, 가족폭력피해자, 교사, 유가족, 유방암환

자, 자원봉사자,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대상으로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인 이외의 대상은 

소수에 불과한 상태였다. 이는 보편적으로 젊은이는 죽

음보다는 삶을 생각하며 노인은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연구방법별 연구동향에서는 문헌연구가 61편인 

49.2%로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비율로 근거이론을 바탕

으로 프로그램의 개발과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였다.  

다섯째, 죽음준비교육 중재프로그램의 연구동향은 연

구 설계유형에서 실험집단-통제집단 사전·사후설계가 

81.8%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타대상간 비교설

계의 연구는 1편에 불과하였다. 앞으로는 타대상간, 타처

치간 비교설계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보다 더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여

겨진다. 연구내용으로 우선 조절변인은 총회기 5-8회기, 

주회기는 주1회, 1회기 활동시간은 100-120분을 가장 선

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지역은 군에서 실시한 

연구는 1편에 불과하였다. 죽음준비교육이 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연구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군 지역에서도 죽음준비교육 중재프

로그램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변

인은 죽음불안이 23편으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별 특성에 맞는 죽음준비교육의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유렵의 

경우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부터 대학 및 평생교육과정

에 이르기까지 죽음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으며, 잘 사는 것(Well-living)과 잘 죽는 것

(Well-dying)을 연결시켜 죽음이 전세대간의 관심분야

로 떠오르고 있다[15].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준비

교육이 연령별로 개발되고 있는 시작단계이며 아직 학교

교육의 정규과정에 적용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하

여 노인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죽음준비교육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교육대

상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포괄적인 죽음준비교육 프

로그램이 개발되어 교과과정에 적용되기를 기대할 수 있

다. 

둘째,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필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죽음과 관련된 변인(죽음불안, 죽

음에 대한 태도, 죽음개념) 이외에 대한 심리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사회적인측면에서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

하는 추후검사를 시행한 연구는 단 한편도 없었다. 앞으

로는 죽음준비교육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후검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죽음준비교육 중재프로그램이 특정대상, 기

관, 소수의 인원으로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한 연구이므

로 일반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그동안 진행된 죽음

준비교육 중재프로그램의 종합적인 효과성 검증하기 위

해 과학적으로 검증력이 높은 메타분석이 실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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